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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피의자 박근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다. 파면된 지 열흘,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100일만
이며, 지난 10월 말 첫 대규모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래 다섯 달이 지나고 1,700만 촛불이 광장을 밝히
고서야 박근혜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되었다. 

“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”, “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.”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. 당장 박근혜 본인이 아
직 청와대에 있을 때 대국민담화를 통해 했던 말이다. 그 이후 박근혜는 검찰수사도, 특검조사도 거부했
다. 이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별 수 없이 소환에 응하기는 했지만, 그 무성의한 태도에서 진심
이나 선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.

우리는 박근혜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. 탄핵은 그 죄를 묻기 위한 준비단계일 따름이다. 성실하게 조사에 
응하겠다던 박근혜는 오늘 오전 조사에서부터 당장 영상녹화를 거부했다.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 삼성
동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.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범죄자 박근혜에게 지금 필요
한 것은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이다.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오던 날 “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”
이라고 말했다. 더 이상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한가?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. 죄와 벌의 시간이 도래했을 
뿐이다.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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